
치유의 기도
 
모든 중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수한 
붓다들께서 출현하셨지만
붓다들이 제 곁에 있다 하더라도
제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
아직도 직접 부처님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.
비록 오늘은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큰 어려움이 없다 해도
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
이 몸은 이 생애 잠시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
선업을 지을 수 있는 인연과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에도 
행동하지 않는다면
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.
 
오늘부터 이 몸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나룻배로 여기고
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이렇게  발원합니다.
 
몸과 마음 정신 어디에 함께 있든 우리의 모든 고통이
불성의 밝고 투명한 빛 속에 녹아 들게 하소서.
전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
전생에서 느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,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
불성의 밝은 빛 속에 치유되게 하소서.
이번 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
슬픔과 두려움,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
불성의 밝은 빛 속에 치유되게 하소서.

제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남들에게 해가 되지 말고
누구든지 저를 만날 때마다 좋은 이익 얻게 되소서.
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든 칭찬을 하든 
그것이 곧 그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고
사람들이 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저를  비난하며 해치거나 모욕을 주더라도
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기 바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깨달음 얻으소서
 
전 생애를 통해 나와 인연 지은 모든 존재들에게
부족했던 지난날을 용서바랍니다.
 
미안합니다. 용서하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
 
(bbs불교방송 정목스님의 ‘마음으로 듣는 음악’에서)

